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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설공단, 현장 근로자 위한 휴게공간 개선한다

- 현장 환경 전수조사 토대로 내년까지 열악한 110개 휴게공간 개선 추진

- 재충전 가능한 공간으로…집기류․환기설비 확충하거나 새롭게 공간 만들어

- 한국영 이사장 “현장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곧 더 나은 시민 서비스로 연결 될 것”

□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지하도상가, 장애인콜택시 등 300

여곳에 달하는 현장의 환경을 전수 조사한 후 열악한 휴게공간이 많

다고 보고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.

〇 공단은 지하도상가, 장애인콜택시, 자전거관리센터 등 시민접점에서 일하

는 청소, 운전, 관리 직원의 휴게장소가 열악한 곳을 찾아 개선함으로써

재충전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.

〇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민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지키는 직원을 존

중, 배려해야 편의와 안전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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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현장은 ▲서울 지하도상가 19곳 ▲

장애인콜택시 차고지 11곳 ▲공공자전거 따릉이 자전거관리센터 8

곳 등 46개소이며, 올 연말까지 18개소를 더하여 총 64개소가 새

로운 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.

□ 휴게공간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춰 ▲ 옷장 등 집기류 구비 ▲

장판 및 바닥재 교체 ▲ 냉난방기 및 샤워실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

며, 휴게공간이 없는 곳은 사업장 내 유휴공간 활용이나 인근 장소

임대를 통해 새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특히 공단은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간을 이용할 직원의 의견을

먼저 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.

□ 공단은 올해 한국영 이사장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공단 현장 306곳

을 전수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92개소와 신규 조성이 필요한 18개

소 등 총 110곳을 선정했고,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
□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최전

선의 현장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”라며 “약자

동행의 관점에서 모든 사업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

찾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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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

-공공자전거 이수지역센터 휴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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